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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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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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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심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
조절 양식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
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2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문제는 거부불안, 회피분산적 양식과는 정적(+), 수용기대, 정서
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능동적 양식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추구양식
뿐 아니라 능동적 양식도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적 양식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
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정서를 통해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거부민감성은 성격적 요인으로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정서인식이나 정서조절을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
로, 정서의 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생들의 고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에게 개입 혹은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a voluntary participation survey at S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which are psychological mechanisms known to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22 college 
students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problems have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fatherly anxiety, avoidance, and 
dispersive styles, and a negative (-) correlation with acceptance expectations,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active style. Second, rejection anxiety exhibi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not only in the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but also in the active 
style. Receptive expectancy influences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the active mode.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data that can be used for 
interventions or the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the field of counseling and education due to the
in-depth analysis of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and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concern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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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인관계란 두 명 이상이 역동적·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포
함하는 광범위한 관점으로, 교류와 관계적인 차원이 부
각된 개념이다. 사회관계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대학생 
시기에는 특히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해진다. Erikson[1]
은 대학생에 해당하는 성인 초기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
나로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취업을 위해 성적 외에도 인
턴, 팀 프로젝트 등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 능력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2].

한국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과정으로 인
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부족하다[3]. 대학생들
에게 추가로 대인관계 경험을 다양하게 접하도록 도와주
지 않는다면, 대인관계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사
회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4]. 구체적인 어려움
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율성·유능감·관계적 욕구 충족 문제[5], 삶의 안녕감
[6], 의사소통 능력[7]의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을 사랑 
받고 수용 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8].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상담지원현황’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의 상담 주제 2순위
가 대인관계 문제가 21.5%로 나타났으며[9],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에서 조사한 ‘대학생의 심리건강 특성 및 대학
생활 적응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의 61.1%가 대인관계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이는 대학
생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
거나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 발달시기에 알
맞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게 되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춘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낮출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12,13]. 또한 정서인
식명확성을 증진시킨다면 대인관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14]. 이외에도 정서조절양
식 또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15,16]. 
이렇게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은 대
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검증된 변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대
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한 반응
을 하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 가능성
이 있는 상황에서 반사적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되고[17], 
대인관계에서 거절 경험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18]. 이를 Feldman과 Downey[19]는 거부민감성이라
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은 타인에게 거
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모호하거나 사소
한 단서도 예민하게 거부로 지각하며, 거부에 과잉 반응
하는 경향성이다[20].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미리 
예상하여 불확실한 상황도 거부로 이해함으로써 자기침
묵과 같은 회피 대처 전략을 구사하거나 적대감을 표현
하는 등 부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21]. 상대방
의 의도와 무관하게 거부로 인지하는 인지적 과정은 대
인관계에서 자동적으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유발한다
[22]. 이러한 부적응적인 반응들은 대인관계를 만들고 발
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23]. 반면, 낮
은 거부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는 수용기대의 속성을 가진다[20]. 타인에게 수용기대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확
립하려는 태도를 보인다[23].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을 기
쁘게 하고, 타인의 정서에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24]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거부민감성의 감소는 새로
운 형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야 하는 대학생들
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성격적인 변인이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다루는 것에 비해 상담적으로 개
입하기 더 어렵고, 상담자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전문성
을 요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변수라고 할 
수 있다[25].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은 각각 정서를 인식
하는 것과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변수이다. 이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
구하는 것은 정서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 대부분의 대인관계에는 포
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인식명확성이란 자기 내부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구별해내는 능력이
다[26].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할수록 부정적 정서
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서표현과 높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제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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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26,27].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
이 느낌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킨다[28]. 또한 자
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해내고 상황에 맞는 
정서를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다[26]. 이는 효과적인 의
사소통 방식을 구사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의 성
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28,29]. Flack, Cavallaro, 
Laird, & Miller의 연구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
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30].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 간 문제 상황을 긍
정적으로 해결하였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31], 적절한 자기개방과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2].

정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
지만,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연구되
었다.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예측은 자연스러운 정서처
리 과정을 방해하거나[33], 정서표현을 억제함으로써 발
생하였던 정서의 종류와 성격을 망각하게 된다[34]. 반
면, 자신이 타인에게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서표현
에 대한 갈등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정서에 보다 적극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35]. 

정서조절양식은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36]. 정서조절은 정서를 
다루는 과정이고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유쾌한 정서는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는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
의식적 과정’ 으로 정의할 수 있다[37]. 인간은 다양한 정
서경험과 조절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
런 상황 속에서 정서를 적응적으로 잘 조절하고 상호작
용함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줄 수 있게 된
다. Gotmann과 Mettetal은 정서조절에 따라 대인관계
의 융통성과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8]. 따라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달시키는 것은 대인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거부민감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거
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만들지 않
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억제하는 성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즉, 거부되어지는 상황에 예민
할수록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

는 방법이 부족함을 나타내며[40], 인지적인 해결보다는 
반사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높다[41]. 거
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양식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정서를 경험하고 조절해
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특히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은 대
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자신의 정서가 어떠한
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서인식명확성이 우선시 되어
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2]. 자신이 경험한 정서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반
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연의 연구에서 자
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적절하게 스스로의 정
서에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본인의 감
정을 잘 표현하는 것과 같이 정서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고 하였다[43]. 효율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지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
신의 정서를 명확히 지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에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44].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따르면, 대인관계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 있어서 거부민감성뿐만 아니라, 정서인식명
확성, 정서조절양식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
신의 심리적 문제로서의 거부민감성뿐 아니라 자신의 정
서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정서를 경험하는 크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중요하다.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관계에서 개입이 가능한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서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겪
는 대학생에 대한 구체적 개입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는 정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28-32]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의 관
계 가운데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상담 장면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대
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순차적 매개 모형은 예측 변인
이 각 매개 변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각 매개
변인들 간의 영향력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기법으로 고려될 수 있
다[45].

가설1.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2022

396

대인관계 문제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2.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정서인

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
할 것이다.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 Anxiously 
expectation

• Acceptance 
expectation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 Support-seeking 
regulation

• Active regulation
• Avoidant/distrac

tive 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terpersonal 
Problems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경
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에게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
식 측정도구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과 요청 시 자
료를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
를 한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
으로 참여의 대가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자 32명(26.2%), 여자 90명(73.8%)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은 1학년 38명(31.1%), 2학년 33명(27.0%), 
3학년 32명(26.2%), 4학년 19명(15.6%)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24명(19.7%), 글로벌비즈니스대학 
25(20.5%), 바이오생태보건대학 39명(32.0%), 과학기술
융합대학 13명(10.7%), 디자인예술대학 17명(13.9%), 
간호대학 4(3.3%)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 Category N %

Gender
Male 32 26.2

Female 90 73.8

Grade

1st grade 38 31.1
2nd grade 33 27.0
3rd grade 32 26.2
4th grade 19 15.6

Major

Social Sciences 24 19.7
Global Business 25 20.5

Biotechnology and Health 39 32.0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13 10.7

Design and Art 17 13.9
Nursing 4 3.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거부민감성
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 Downey & 

Feldman[20]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복동[46]이 번안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거부불안과 수
용기대라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상황에 
따라 불안인지 기대인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는 6점 척도로 설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들이 양극단 쪽으로 응답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
려한다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편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47]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
부불안 0.945, 수용기대 0.912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2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9]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30]가 번역하여 타당화까지 
진행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문항 중에서 연구 목
적에 부합하는 정서인식 명확성 11개 문항을 추출하였
다. 해당 문항들은 일상에서 스스로 정서를 인지하는 정
도를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875로 신뢰
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3 정서조절 양식
정서조절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윤석빈[48]이 개발한 

척도를 임전옥[49]이 수정하여 보완한 재구성한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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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해당척도는 총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
도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의 하위요소의 신뢰도
는 능동적 양식 0.846, 회피분산적 양식 0.825, 지지추
구적 양식 0.896으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 신뢰도 계
수는 0.870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2.4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외[50]가 

개발하고 홍상황 등[51]이 한국 성인과 대학생에게 적합
하도록 단축화하고 타당화하여 만들어진 대인관계 문제 
검사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922
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 1번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2번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52]의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는 다양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 있으며, 특히 잠재변수
에 대한 측정오차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와 Process 
macro ver. 4.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및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대인관
계 문제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6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
변수인 거부민감성과 매개변수인 정서조절양식은 하위요
인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6은 3단계로 분석이 진행된
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1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1이 매개
변수2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 매개변수1, 매개변수2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한 다음, 각각의 경로에 대해 Bootstrap 검정을 
실시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3.1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정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

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절
댓값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였다[53].

Variables M SD Skew. Kurt.
Anxiously
expection 2.31 0.80 0.48 -0.17 

Acceptance
expectation 3.70 0.55 0.11 -0.43 

Emotional clarity 3.71 0.57 -0.30 -0.22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3.32 0.57 -0.36 -0.27 

Support-seeking 
style 3.68 0.89 -0.75 0.31 

Active style 3.43 0.75 -0.44 -0.24 
Avoidant/

distractive style 3.10 0.80 0.09 -0.61 

Interpersonal
problems 2.31 0.52 -0.14 -0.27 

Table 2. Key variable normality test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

는 거부불안(r=.662), 회피분산적 양식(r=.256)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용기대(r=-.605), 정서인식명확성
(r=-.546), 정서조절양식(r=-.464), 지지추구적 양식
(r=-.290), 능동적 양식(r=-.457)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AnE AcE EC ERS SSS AS ADS IP
AnE 1 　 　 　 　 　 　 　
AcE -.699*** 1 　 　 　 　
EC -.435*** .494*** 1 　 　 　 　 　
ERS -.312*** .350*** .437*** 1 　 　 　 　
SSS -.105 .230* .285** .716*** 1 　 　 　
AS -.400*** .367*** .424*** .713*** .326*** 1 　 　

ADS .184* -.164 -.236** -.694*** -.169 -.264** 1 　
IP .662*** -.605*** -.546*** -.464*** -.290** -.457*** .256** 1

AnE: Anxiously expection, AcE: Acceptance expectation, EC: 
Emotional clarity, 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SSS: 
Support-seeking style, AS: Active style, ADS: Avoidant/distractive 
style, IP: Interpersonal problems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3.3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3.3.1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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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372, p<.0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
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20, p<.001), 정서
인식명확성(B=-.219, p<.01)과 정서조절양식(B=-.183, 
p<.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
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4~.046)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Step B t F(R2) 95% CI

IV→M1 27.998***

(.189) .022~.128Anxiously
expection -.313 -5.291***

IV+M1→M2
15.745***

(.209) -.006~.060Anxiously
expection -.108 -1.661

Emotional clarity .372 4.104***

IV+M1+M2→DV

48.789***

(.554) .004~.046

Anxiously
expection .320 7.140***

Emotional clarity -.219 -3.325**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183 -2.944**

  * p<.05, ** p<.01, *** p<.001
  AE: Anxiously expect, IP: Interpersonal problems

Table 4.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yle

3.3.2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
확성은 정서조절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350, p<.001). 3단계에서 수용기대(B=-.379, 
p<.001), 정서인식명확성(B=-.229, p<.01), 정서조절양
식(B=-.190, p<.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
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
조절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76~-.005)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Step B t F(R2) 95% CI
IV→M1 38.760***

(.244) -.214~-.036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IV+M1→M2
16.258***

(.215) -.093~.003Acceptance
expectation .183 1.894

Emotional clarity .350 3.740***

IV+M1+M2→DV

36.555***

(.482) -.076~-.005

Acceptance
expectation -.379 -5.246***

Emotional clarity -.229 -3.145**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190 -2.819**

Table 5.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Emotion Control Style

3.3.3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은 지지추구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457, p<.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42, p<.001), 정서인
식명확성(B=-.245, p<.001)과 지지추구적 양식(B=-.092, 
p<.05)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
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0~.031)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Step B t F(R2) 95% CI
IV→M1 27.998***

(.189) .032~.130Anxiously
expection -.313 -5.291***

IV+M1→M2
5.277**

(.082) -.033~.021Anxiously
expection .025 0.232

Emotional clarity .457 3.019**

IV+M1+M2→DV

46.847***

(.544) .000~.031

Anxiously
expection .342 7.636***

Emotional clarity -.245 -3.795***

Support-seeking 
style -.092 -2.424*

Table 6.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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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지지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
확성은 지지추구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351, p<.05). 3단계에서 수용기대(B=-.402, p<.001)
와 정서인식명확성(B=-.274, p<.001)은 대인관계 문제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지지
추구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36~.006) 순
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Step B t F(R2) 95% CI
IV→M1 38.760***

(.244) -.235~-.066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IV+M1→M2
5.998**

(.092) -.049~.012Acceptance
expectation .189 1.174

Emotional clarity .351 2.253*

IV+M1+M2→DV

33.075***

(.457) -.036~.006

Acceptance
expectation -.402 -5.489***

Emotional clarity -.274 -3.807***

Support-seeking 
style -.061 -1.474

Table 7.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Support-Seeking Style

3.3.5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거부불안
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B=-.251, 
p<.01), 정서인식명확성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406, p<.001).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15, 
p<.001), 정서인식명확성(B=-.246, p<.001)과 능동적 
양식(B=-.101, p<.05)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
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01~.032)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Step B t F(R2) 95% CI

IV→M1 27.998***

(.189) .033~.137Anxiously
expection -.313 -5.291***

IV+M1→M2
18.522***

(.237) .002~.061Anxiously
expection -.251 -2.988**

Emotional clarity .406 3.475***

IV+M1+M2→DV

45.705***

(.538) .001~.032
Anxiously
expection .315 6.724***

Emotional clarity -.246 -3.737***

Active style -.101 -2.058*

Table 8.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ctive style

3.3.6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능동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수용기대
(B=.283, p<.05)와 정서인식명확성(B=.422, p<.001)은 
능동적 양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 
수용기대(B=-.375, p<.001), 정서인식명확성(B=-.238, 
p<.01), 능동적 양식(B=-.136, p<.01)은 대인관계 문제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능동
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069~-.004)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Step B t F(R2) 95% CI

IV→M1
38.760***

(.244) -.211~-.043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IV+M1→M2

16.110***

(.213) -.095~-.001Acceptance
expectation .283 2.229*

Emotional clarity .422 3.437***

IV+M1+M2→DV

35.945***

(.478) -.069~.-004
Acceptance
expectation -.375 -5.146***

Emotional clarity -.238 -3.285**

Active style -.136 -2.634**

Table 9.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ctiv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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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거부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313, p<.001). 2단계에서 거부불안
과 정서인식명확성은 회피분산적 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3단계에서 거부불안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B=.334, p<.001), 정
서인식명확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쳤다(B=-.271, p<.001).

Bootstrap 결과,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과 회피
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03~.017) 순
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Step B t F(R2) 95% CI

IV→M1
27.998***

(.189) .040~.143Anxiously
expection -.313 -5.291***

IV+M1→M2

4.069*

(.064) -.008~.032Anxiously
expection .101 1.021

Emotional clarity -.268 -1.955

IV+M1+M2→DV

44.095***

(.529) -.003~.017

Anxiously
expection .334 7.302***

Emotional clarity -.271 -4.218***

Avoidant/distractiv
e style .059 1.386

Table 10. The effect of reje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voidance 
dispersive style

3.3.8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 회피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1단계에서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511, p<.001). 2단계에서 정서인식명
확성은 회피분산적 양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286, p<.05). 3단계에서 수용기대(B=-.407, p<.001)
와 정서인식명확성(B=-.274, p<.001)은 대인관계 문제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Bootstrap 결과,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과 회피
분산적 양식을 매개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035~.004) 순
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Step B t F(R2) 95% CI
IV→M1 38.760***

(.244) -.233~-.064Acceptance
expectation .511 6.226***

IV+M1→M2
3.715*

(.059) -.046~.018Acceptance
expectation -.090 -0.610

Emotional clarity -.286 -2.008*
IV+M1+M2→DV

33.350***

(.459) -.035~.004

Acceptance
expectation -.407 -5.591***

Emotional clarity -.274 -3.837***

Avoidant/distractive 
style .073 1.621

Table 11. The effect of Receptive Expecta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by 
Mediating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nd Avoidance Dispersive Styl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사
이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거부민감성의 거부불안, 
수용기대 그리고 정서조절양식의 은 지지추구적 양식,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의 하위요소별로 분석하여 
어떠한 정서조절양식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상담이나 교육현장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심
리적 기제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양
식의 관계와 이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1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22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소들, 정서인식명확성, 정
서조절 양식의 하위요소들과 대인관계 문제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문제는 거부불안(r=.662), 회피
분산적 양식(r=.256)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용
기대(r=-.605), 정서인식명확성(r=-.546), 정서조절양식
(r=-.464), 지지추구적 양식(r=-.290), 능동적 양식
(r=-.457)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피분산적 양식의 상관관계는 대
인관계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 분산적 양식이 자신의 부
정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문제에 적극대처하기 보다 
회피 혹은 자신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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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으로 다른 양식과 달리 부정적인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서조절양식 중 능동적 양식
은 부정 정서 조절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
고 문제해결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지추구적 양식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말함으로 인해 조언
을 얻고 그들을 통해 감정적 지지를 받음으로 부정정서
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피분산적 양식이 
높으면 대인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지추
구적 양식과 능동적 양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고 나타났
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인식명확성이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
적으로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연
구들을 지지한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
성이 낮아지고, 낮아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
를 높이는 결과와 일치한다[54].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을 낮추며,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한다[55]. 거부민
감성이 높을수록 능동적양식이 낮아지고 능동적양식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지는 결과를 지지한다
[56].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조절양식의 하위요인 중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
적 양식이 매개한다고 나타났다[57]. 그렇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인 매개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와 거부민감성 간의 심
층적인 모형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요소 간의 심층적인 모형도 검증하였
다. 먼저, 거부민감성 중 거부불안이 대인관계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
확성과 지지추구적양식을 거쳐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
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거부불안이 낮아질수록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지지
추구적 양식이 높아지며, 지지추구적양식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 능동적 양식도 유사한 모형
을 보여주었는데, 거부불안이 낮아질수록 정서인식명확
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능동적 양
식이 높아지며, 능동적양식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문제
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 중 수용기대가 대인관계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검증하였다. 수용기대가 높아

질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지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능동적 양식이 높아지며, 능동적양식이 높아
질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줄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
민감성의 수용기대가 거부불안과 반대되는 변수이기 때
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에서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또한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 순서로 대인관계문제에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거부민감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
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민감성을 측정하여 대인관계문
제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거
부민감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정서를 인식하거나 정
서조절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대인관계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
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민감성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므로, 상담이나 교육으로 바꾸기 어렵고 상담자의 전문
성이 높게 요구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가
능한 정서를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거부민감성
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양
식이 매개하는 것은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에서 정서를 함양하
는 교육을 통해 정서의 인식을 도와주고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 능동적 양식이나 지지추구적 양
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교육현장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셋째, 본 연구에서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에 영향
을 미친 뒤에, 정서인식 명확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관
계에서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은 매개효과를 보
인 반면에 회피분산적 양식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
용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파악하지 못하여 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문제가 
더욱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58].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2022

402

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다는 
선행연구들[58,59]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은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조절
양식이 회피분산적양식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기대도 거부불안과 동일하게 능동적 양식과 지지추
구적 양식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였지만 회피분산적 양
식은 순차적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용기대는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
상하는 것에 대한 척도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
다[60]. 수용기대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부적
인 상관관계와 영향 정도를 나타낸 선행연구[61]와 동일
하게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양식이라 볼 수 있는 능동
적 양식과 지지추구적 양식과는 매개효과를 나타낸 반면
에 회피분산적 양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해석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회피분산적 양식은 다른 양식과 달리 부정
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양식이므로 대인관계 문제를 줄이
기 위해서는 회피분산적 양식보다는 능동적 양식과 지지
추구적 양식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본인이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의 정서조절양식의 이해가 어렵다면, 긍정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을 통해 변화를 
촉진시켜 준다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해결과 더
불어 심리적으로 성장발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법을 활용하여 진행한다면 
좀 더 면밀하게 상태를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가지 변수 
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연구로 3
가지 변수에 추가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대학생들의 대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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